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싱가포르, 북미 

정상회담 개최지로 

결정

싱가포르에서 오는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임. 

□ 지난 5월 10일 도널드 트럼프(Donald Trump) 미국 대통령이 북미회담 장소를 공개했음. 

❍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매우 기대되는 만남이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열릴 

것이라며 북미회담의 장소와 일정을 공개했음.

Ÿ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“우리 양측 모두는 회담을 세계 평화를 위한 매우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 것”

이라고 밝힘.  

Ÿ 미국 관계자들은 한국 판문점과 몽골에서의 정상 회담 개최를 고려했지만 최종적으로 싱가포르에서 

개최하기로 결정했음.  

❍ 싱가포르는 마이크 폼페이오(Mike Pompeo) 미 국무 장관과 존 켈리(John Kelly) 백악관 비서실장이 

일찌감치 북미회담 장소로 고려한 곳이었음. 

Ÿ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회담 장소로 판문점이 될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켈리 

비서실장의 설득으로 싱가포르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짐. 

❍ 영국의 왕립 합동 군사 연구소(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)의 핵 확산 문제 전문가인 탐 플란트

(Tom Plant)는 싱가포르는 회담에 최적의 장소라고 밝힘.

Ÿ 탐 플란트는 싱가포르는 김정은에게 친숙한 국가이며 적대적인 국가가 아니라고 덧붙임.

❍ 싱가포르의 보안군은 VIP 경호에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

안보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. 

❍ 싱가포르 외무부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 싱가포르가 확정되자 성명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을 유치하게 

되어 기쁘다며 환영의 뜻을 전달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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싱가포르는 중립 외교 지대이자 풍부한 인프라를 보유하여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 선정됨.

□ 싱가포르는 중립 외교 지대이며 미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임.

❍ 싱가포르는 미국의 두 번째로 큰 아시아 투자국이자 가장 큰 무역 파트너임.

Ÿ 싱가포르는 구글, 페이스북, 에어비앤비 등 미국의 대형 기업의 지역 본부가 있는 곳이며 양국의 

외교 관계가 1966년에 수립되었음. 

Ÿ 데이비드 아델만(David Adelman) 전 싱가포르 주재 미국 대사는 싱가포르가 미국과 좋은 친구이며 

역사적으로 동서양의 정직한 중개인이었기 때문에 정상회담에 이상적인 장소라고 언급함.

Ÿ 또한, 싱가포르는 북한과도 1975년 이후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. 

❍ 특히, 싱가포르는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주최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. 

Ÿ 2015년에는 인민 공화국 창립 이래 최초로 시진핑(Xi Jinping) 중국 국가 주석과 마잉주

(Ma Ying-jeou) 대만 전 총통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했음. 

Ÿ 싱가포르는 2007년과 2018년에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정상 회의를 포함하여 다수의 고위급 지역 

회담을 주최했음.

Ÿ 또한, 2002년부터는 미국, 중국,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국방부 장관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

연례 안보 회의가 개최되었음.

□ 한편,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장소로 유력시 되는 샹그릴라(Shangri-La) 호텔과 마리나 베이 샌즈(Marina 

Bay Sands) 호텔은 회담 당일 객실 예약이 완료되었음. 

❍ 샹그릴라 호텔은 지난 2015년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마잉주 대만 전 총통이 회담을 가진 장소로 

보안 수준이 높은 행사를 주최한 경험이 풍부하여 북미회담 개최 장소로 유력한 후보임. 

Ÿ 샹그릴라 호텔은 현재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안보 포럼을 연간 개최하고 있음. 

❍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은 라스 베가스 샌즈 코퍼레이션(Las Vegas Sands Corporation)이 소유하고 

있으며 CEO인 셀던 아델슨(Sheldon Adelson)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큰 

재정적 후원자 중 한명이었음. 

Ÿ 그러나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와 가까워 정상 회담을 주최하는 

것은 안보 문제가 우려되고 있음.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자료정리: EMERiCs, 자료감수: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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